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 주지 않아 속상한 아이,

하지만 아이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솔이의 ‘사자’ 삼촌 이야기예요. 사자처럼 무서운 삼촌이 아니라 진짜 ‘사자’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솔이에게 사자삼촌이 있다는 말을 믿어 주지 않았어요. 비웃거나 놀려댈 뿐이었지요. 속상해하는 솔

이에게 친구 진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둘은 사자삼촌과 함께 신나게 놀아요. 진이가 사자삼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이들도 솔이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사자삼촌의 친구가 되고 싶

어 하지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아직 순수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는 만큼 보지요. 어른

과는 달리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평하게 바라

본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동심(童心)이 통용되는 범위에서요. 언제부턴가 이처럼 순수한 아이들 마

음이 병들고 왜곡되어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의 시선,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제시하

고 평가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의 말을 찬찬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독후 이해 활동

Q  솔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그리고 싶은 가족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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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자 삼촌의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삼촌의 다른 모습도 재미있게 꾸며 보아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가랜드 만들기] 삼촌의 초대장을 받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대요. 아래 그림처럼 색

종이로 가랜드를 만들어 파티 준비를 해 보아요.

Q  [까나페 만들기] 친구들을 위해 까나페를 만들어 대접해 볼까요.

①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 여러 장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요.

② 마끈이나 실을 준비해 자른 색종이를 길게 이어 붙여요.

③ 끈의 양쪽을 벽면에 고정시켜 붙여요.

④ 색종이 끝에 방울이나 수술을 달면 더 멋지겠죠.

① 크래커나 식빵을 준비해요.

② 쨈이나 머스타드 소스를 크래커 위에 발라요

③ 치즈를 잘라 위에 얹어요.

④ 좋아하는 과일을 잘라 치즈 위에 얹어요.

⑤ 생크림이나 슈가파우더로 장식해 주면 완성!


